
36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

∙보드리야는 우리가 지닌 ‘욕구’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, 
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성, 즉 ‘사회적’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.
보드리야가 말한 대로 욕구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마케팅에서 시장 창조나 시장 확대
에 가장 중요한 것은 ‘차이 총계의 최대화’다. 이는 당연히 사회에 adn 큰 르상티망
을 만들어 낸다.

∙우리는 보통 자신의 자발적인 욕구와 희망을 토대로 자신의 ‘자아실현’의 모습을 그
린다는 전제아래 이야기를 한다.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?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이 어
떤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갖는 특성에 의해 기술된다면,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자
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집단과 그 외의 집단, 즉 외부 환경과
의 차이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. 

∙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를 타거나 무인양품을 애용한다거나 한적한 
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일 또한, 그 길을 선택한 주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타
인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차이적 소비라는 것이다.


